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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겪은 학대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제4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자료 중 중학교 1학년 1,7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학대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대예방교육을 통해 학대를 낮추는 것, 자아존중감의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처프로그램의 계발을 통해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buse from parents and school life adaptation. For this study, analysed data were drawn from 1,768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4th wave panel data of Korea Childe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establish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dolescent abused from parents was negatively influenced on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Self-esteem mediated between adolescent abuse and school life adaptation was verified. Third, Self-resilience mediated between adolescent abuse and school life adaptation was verified. Based on the results, it was proposed to improve school life adapta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 from parents and school life adaptation through reducing abuse by ab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enforcing self-esteem by self-esteem build-up program, and improving self-resilience by self-resilience cop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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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과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여러 가지 발달상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상의 어려움과 정신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응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며, 이 시기에 습득한 기술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 까지 전 일생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 이외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심리사회적 적응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생활환경인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학교교육체계는 학생들 간에 극도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교우관계에 있어 적대감을 형성하고, 사교육의 활성화 및 교사와의 인격적인 접촉을 막고 있으며, 심리적인 긴장감과 압박감을 불러일으켜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박재산·문재우(2006)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생활부적응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폭력, 무단결석, 가출, 약물남용, 비행 등의 행동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중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부모로부터의 청소년학대는 그 심각성을 볼 때 연구가 매우 필요한 영역이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청소년, 그 중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보건복지부,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청소년들이 경험한 학대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리적인 부적응과 함께 파괴적인 문제행동으로 발전한다(김나예, 2012; 송미령, 2005; Brassard·Gelardo, 1987; Havinghurst, 1972; Kendall-Tackett·Eckenrode, 1996; Kinard, 2001; Perez·Widom, 1994).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요하다면, 중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변인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받은 학대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기재로서 자아개념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Erickson, 1980). 이러한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기는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서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에서 갈등의 시기를 보내기 때문이다(성민선 외, 2006).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기제인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좀 더 유연하게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이명숙, 2011). 또한 고진하(2012)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 중요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배은경, 2011; 송미령, 2005; David·Owen, 2008; Mary 외 2명, 2007; Werner-Wilson 외 2명, 2000).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특성을 보인다(Coopersmith, 1967).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낯선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며,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며,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도록 돕는다(노나나, 2014; Block·Kreme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요인으로 원인변수인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겪은 학대의 영향력 및 이들 간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자아개념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과 같은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겪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연구 또는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등의 자아개념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연관연구 등과 같은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청소년들이 겪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을 도입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미하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적인 영향관계를 넘어서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영향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요인변수로서의 매개변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차원에서도 많은 공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영향관계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자아개념으로 정의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집단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그들 개개인의 낮은 학교생활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실천적ㆍ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겪은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이 겪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셋째, 자아탄력성은 청소년들이 겪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청소년기는 자아의 성장으로 독립성을 보이는 시기이며, 전 생애를 통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Crockett·Crouter(1995)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규범적 사건들 뿐 아니라 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환경으로 인한 사건들은 청소년시기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학교는 각 개인의 성장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며,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청소년기의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손미영·김영희, 2009). 또한 김웅수·주석진(2010)은 이시기에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문은식(2001)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동료와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며, 학교수업에 적응하고 학교규범에 순응하면서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을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한 Ladd 외 2명(1996)은 학교생활적응을 “개인이 학교환경에 지각과 감정,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편안해하고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구본용(2007)은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감 그리고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들의 행동특성도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학교생활적응을 정의해 보면, 결국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사회, 인지, 정서적 영역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그들의 학업적인 성취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책임감을 개발해주며,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학교에서의 교사 그리고 교우와의 관계가 그들의 발달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Hiester 외 2명, 2009).

      

      
        2.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
        가정에서의 폭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상에 따라 부부간 폭력, 자녀학대, 형제간 폭력 등으로 나눠진다. 이중에서도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80.3%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영향에 커다란 요인으로 주목된다(보건복지부, 2013). 자녀학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과도하게 비난하고 위협하며 언어적 욕설을 하는 정서적 폭력, 그리고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의료 및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등으로 정의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는 직접적으로 자녀가 받는 일차적 피해도 문제지만 잠재되어 있다가, 그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이차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신체적 학대는 외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문제를 남기기도 한다(김평화·윤혜미, 2013; 조은정, 2013).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으로서 부모의 폭력적인 모습을 자녀가 반복적으로 접하고 익히게 되면서 세대 간 폭력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Straus·Gelles, 1979). 사회학습의 대표적인 학자인 Bandura(1997)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직접 폭력을 경험하면서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면, 청소년 자신이 유사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부모로부터 습득한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고 하였다.

        2012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조사한 아동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17%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으며, 연평균 1~2번 이상의 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학대는 언어폭력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임 16.5%, 신체폭력 16.0% 순으로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2013년 실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피해자의 연령대는 중학생이 2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20.8%, 초등학교 저학년이 17.4%, 고등학생이 8.3%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이 3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통계청, 2013; 보건복지부, 2013). 김수정·정익중(2013)은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학대는 청소년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3. 청소년학대와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간의 영향관계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가 성장하는 등 자아개념은 매우 중요하다(이영실 외, 2014).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을 보는 방법이거나 자신에 대한 관점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총체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며 적응력이 좋고 능동적으로 현실과 이상에 조화를 이루는 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응이 어렵고 자존심이 낮아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다(한수정, 2007). 김영규(2014)는 자아개념을 자기 자신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고, 하위요소로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으로 구분하였다.

        성민선 외(2006)는 청소년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에서 갈등의 시기를 보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좀 더 유연하게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이명숙, 2011). 자아탄력성이란 역경을 겪으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lock·Kremen, 1996; Garmezy, 1993; Rutter, 1985). Block·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좁은 의미로 개인의 감정자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자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외적 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 정의하면서, 자아탄력성이 낮을 경우 정서 조절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자기 조절이 부족하여 대인관계 및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고진하(2012)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 중요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에 대한 존경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발달은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이 있다는 일부 연구(김표민·김원하, 2013; 박경진·박영준(201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별도의 변수로 다루고 있다(고진하, 2012; 김경수·김화경, 2011; 김영규, 2014; 김현진, 2014).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다(박경진,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천소형(2009)에 의하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으나,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나예(2012)는 청소년학대로 인한 외상과 낙인, 거부, 무력감과 같은 경험의 결과가 결합하여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 Okun 외 2명(1994)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끼고, 자신이 잘못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며, 결국에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Green(1985)은 학대 경험이 자아기능과 자아개념에 손상을 입히므로, 학대받은 청소년은 자신의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끼며, 자신이 잘못한 경우가 아닐 때에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학대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일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와 자아탄력성을 분석한 한경은(2005)는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경험은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노나나(2014)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Fontana(1971)는 부당한 양육의 한 극단으로써의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4.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청소년학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영향관계
        Havinghurst(1972)는 학교적응을 잘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학업성취 정도가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친구와 잘 어울리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나예(2012)는 외상적 접근에서, 초기청소년들은 학대경험으로 인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른이나 권위 있는 성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며,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으며, 사회학습이론 관점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의 폭력을 모방하여 학교에서 부모의 폭력을 재현함으로써 그들의 파괴적 행동이 학교적응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발달이론 관점에서, 송미령(2005)은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루지 못하여 학교적응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한 이태준·권정해(2007)도 부모로부터의 학대수준이 심할수록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높다고 하였다. 국외의 연구로는 Brassard·Gelardo(1987), Kendall-Tackett·Eckenrode(1996), Kinard (2001), Perez·Widom(1994) 등에 의하면,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대 수준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행준(2011)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수록 긍정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고, 학교에서도 교우관계가 친밀해진다고 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의 동료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성적만족도 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철수(2010), 배은경(2011), 백혜정·황혜정(2005)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며,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David·Owen, 2008; Mary 외 2명, 2007)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할 수 있으며, 외향적이고 친화적이며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개인, 가족, 사회적 환경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정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이며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다(구형모 외 2명, 2001).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rner-Wilson 외 2명, 2000). 김윤희·황순택(2003)과 송미령(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순옥 외 2명(2013)에서는 남녀 중학생 모두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곽민경·서보준(2011)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의 하위요소인 교우관계와 규칙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자아탄력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는 다수가 보고되고 있다(강창실, 2008; 고근종, 2006; 송혜리, 2010).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3.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e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학령기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3개(초1, 초4, 중1)의 연령 코호트를 설정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패널조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에 의해 초등학교 4학년 패널에서 선정된 이후로 중학교 1학년이 된 동일한 패널을 조사한 중1패널 4차년도(2013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은 총 2,378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제공하며,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결측치를 제거한 결과, 최종 1,76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변수정의
        
          1) 독립변수 : 학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척도는 허묘연(2000)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방임 4문항(예; 부모님께서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과 학대 4문항(예,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 총 8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대 4문항은 역으로 변환한 후 평균을 구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학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788이었다.

        

        
          2) 종속변수 :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활동 5문항(예;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규칙 5문항(예;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우관계 5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5문항(예;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를 제외한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95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로는 아동청소년 패녈조사에서 자아개념으로 정의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를 참조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중 6개 문항은 “나는 나에게 만족 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등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문항은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등 부정적인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긍정적인 6문항을 역코딩한 후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8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Kremen(1996)의 척도를 참조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긍정적일 수록 낮은 점수로, 부정적일수록 높은 점수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4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변수들을 토대로 정의하였다. 성별은 ‘0=여학생, 1=남학생’으로 더미 처리하였으며, 부학력과 모학력은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졸’로 구성되었다. 부 근로여부와 모 근로여부는 ‘0=일을 하고 있지 않다, 1=일을 하고 있다’로 더미 처리하였다. 가구년소득은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위해서 ‘1=3천만원 미만, 2=3천만 ~ 5천만원 미만, 3=5천만원 ~7천만원 미만, 4=7천만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본인건강상태는 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4=매우 건강하다’로 역체점하였다. 성적만족도는 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매우 만족한다’로 역체점하였다. 월용돈은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에서는 ‘1=2만원 미만, 2=2만원 ~ 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청소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영향력 및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Preacher·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였다. SPSS Indirect macro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며, 구조방정식모델과 같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간접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매개효과의 분석방법을 정교화함으로써, 최근 단순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다중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 등의 검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분석법에서 매개효과의 확인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구간 내의 간접효과 값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의 사례수를 5,000개 부트스트랩의 사례수는 연구자에 따라 제안하는 횟수는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Shrout·Bolger(2002)가 추천한 5,000번을 설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926명(52.4%)로서 여학생 842명(47.6)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였다. 부학력은 ‘대졸’이 43.8%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고졸’이 37.4%, ‘전문대졸’이 10.7%, ‘대학원졸’이 5.9%, ‘중졸 이하’가 2.1% 순으로 분포되었다. 모학력은 ‘고졸’이 45.6%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대졸’이 35.2%, ‘전문대졸’이 14.5%, ‘대학원졸’이 2.8%, ‘중졸 이하’가 1.8% 순으로 분포되었다. 아버지는 98.4%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63.2%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년소득은 ‘3천만 ~ 5천만원 미만’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 ~ 7천만원 미만’이 31.1%, 7천만원 이상이 15.7%, 3천만원 미만이 12.4% 순으로 분포되었다. 청소년들은 94.9%가 건강한 상태였으며, 성적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은 55.7%로 나타났다. 월용돈은 ‘2만원 ~ 5만원 미만’이 65.9%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5만원 이상이 22.4%, 2만원 미만이 11.7% 순으로 분포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68명)
          
          

        

        
          
            
              	변 인
              	구 분
              	빈 도
              	퍼센트(%)
            

          
          
            	성별
            	여학생
            	842
            	47.6
          

          
            	남학생
            	926
            	52.4
          

          
            	부학력
            	중졸 이하
            	38
            	2.1
          

          
            	고졸
            	662
            	37.4
          

          
            	전문대 졸
            	189
            	10.7
          

          
            	대졸
            	774
            	43.8
          

          
            	대학원 졸
            	105
            	5.9
          

          
            	모학력
            	중졸 이하
            	32
            	1.8
          

          
            	고졸
            	807
            	45.6
          

          
            	전문대 졸
            	256
            	14.5
          

          
            	대졸
            	623
            	35.2
          

          
            	대학원 졸
            	50
            	2.8
          

          
            	부근로여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28
            	1.6
          

          
            	일을 하고 있다
            	1,740
            	98.4
          

          
            	모근로여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651
            	36.8
          

          
            	일을 하고 있다
            	1,117
            	63.2
          

          
            	가구년소득범주
            	3천만원 미만
            	219
            	12.4
          

          
            	3천만 ~ 5천만원 미만
            	722
            	40.8
          

          
            	5천만 ~ 7천만원 미만
            	550
            	31.1
          

          
            	7천만원 이상
            	277
            	15.7
          

          
            	본인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하자
            	5
            	.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85
            	4.8
          

          
            	건강한 편이다
            	1,104
            	62.4
          

          
            	매우 건강하다
            	574
            	32.5
          

          
            	성적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32
            	7.5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652
            	36.9
          

          
            	만족하는 편이다
            	816
            	46.2
          

          
            	매우 만족한다
            	168
            	9.5
          

          
            	월용돈범주
            	2만원 미만
            	207
            	11.7
          

          
            	2만원 ~ 5만원 미만
            	1165
            	65.9
          

          
            	5만원 이상
            	396
            	22.4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모든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청소년학대는 평균이 1.755로서 청소년학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각각 3.155와 3.006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은 3.004로서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 등의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 값인 왜도 2이하, 첨도 4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변수명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학대
            	1,768
            	1
            	4
            	1.755
            	.4785
            	.333
            	-.314
          

          
            	자아존중감
            	1,768
            	1
            	4
            	3.155
            	.4632
            	-.136
            	-.195
          

          
            	자아탄력성
            	1,768
            	1
            	4
            	3.006
            	.4468
            	.182
            	.253
          

          
            	학교생활적응
            	1,768
            	1
            	4
            	3.004
            	.4277
            	.058
            	.414
          

        

        

      

      
        3.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일차적으로 SPSS의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과 다중공선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SPSS Indirect macro를 활용하여 Preacher·Hayes(2008)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청소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수들에서 VIF가 2.1미만이 나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모델1은 설명력(R²값)이 20.9%, F값은 45.922(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학대의 β값은 -.343(p<.001)로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학대가 심할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들은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남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2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R²값)이 36.6%, F값은 83.455(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대의 β값은 -.211(p<.001)으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196(p<.001)으로서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은 .316(p<.001)으로서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모델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성별과 본인건강상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모델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월평균용돈은 적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
            
            

          

          
            
              
                	변수명
                	모델1
                	모델2
              

              
                	
                  β
                
                	
                  t
                
                	
                  β
                
                	
                  t
                
              

            
            
              	(상수)
              	
              	25.648
              	
              	14.022
            

            
              	성별
              	.052
              	2.406*
              	-.010
              	-.519
            

            
              	부학력
              	.058
              	1.861
              	.045
              	1.620
            

            
              	모학력
              	.042
              	1.359
              	.039
              	1.410
            

            
              	부근로여부
              	.018
              	.856
              	.010
              	.533
            

            
              	모근로여부
              	-.032
              	-1.471
              	-.036
              	-1.852
            

            
              	가구연소득
              	.024
              	1.058
              	.023
              	1.153
            

            
              	본인건강상태
              	.137
              	6.340***
              	.016
              	.767
            

            
              	성적만족도
              	.139
              	6.366***
              	.068
              	3.394**
            

            
              	월용돈
              	-.019
              	-.891
              	-.040
              	-2.091*
            

            
              	학대
              	-.343
              	-15.619***
              	-.211
              	-9.969***
            

            
              	자아존중감
              	
              	
              	.196
              	7.669***
            

            
              	자아탄력성
              	
              	
              	.316
              	13.461***
            

            
              	R²
Adj R²
F
              	.209
.205
45.922***
              	.366
.362
83.455***
            

          

          
            
              * p<.05,
            

            
              ** p<.01,
            

            
              *** p<.001
            

          

          

        

        
          2)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SPSS Indirect macro를 활용하여 Preacher·Hayes(2008)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분석으로,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1은 지지됨, <표 4>와 <그림 2>의 a, B=-.3057, p<001).

          두 번째 단계는 매개효과 검증으로서 <그림 2>의 b와 c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수가 동시에 투입된 이후에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의 b). 또한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2>의 c).

          
            <표 4> 
				
            

            
              주요 변수 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t값
                
              

            
            
              	학대 → 학교생활적응(매개변수 투입 전)
              	-.3057
              	.0196
              	-15.6186***
            

            
              	학대 → 학교생활적응(매개변수 투입 후)
              	-.1885
              	.0189
              	-9.9693***
            

            
              	학대 → 자아존중감
              	-.3408
              	.0203
              	-16.8233***
            

            
              	학대 → 자아탄력성
              	-.1880
              	.0212
              	-8.7127***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
              	.1800
              	.0235
              	7.6686***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3014
              	.0224
              	13.4610***
            

          

          
            
              * p<.05,
            

            
              ** p<.01,
            

            
              *** p< .001
            

          

          

          
            
            

            <그림 2> 
				
            

            
              매개효과 검증
              (* : p <.05, ** : p< .01, *** : p< .001)

            
            

            

          

          세 번째 단계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 Shrout·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총효과에 대한 경로(B=-.1171)는 95% 신뢰구간에서 BC(-.1410 ~ -.0953)가 0을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각각의 매개효과에 있어, 학대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B=-.0614)는 95% 신뢰구간에서 BC(-.0812 ~ -.0441)가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2는 지지됨). 또한, 학대는 자아탄력성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B=-.0558)는 95% 신뢰구간에서 BC(-.0725 ~ -.0412)가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자아탄력성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3은 지지됨).

          
            <표 5>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경로
                	매개효과
                	
                  R²
                  F
                
              

              
                	
                  B
                
                	
                  SE
                
                	
                  BC 95% CI
                
              

            
            
              	학대 → 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1171
              	.0119
              	-.1410 ~ -.0953
              	.3662
83.4555***
            

            
              	학대 → 자아존중감 → 학교생활적응
              	-.0614
              	.0096
              	-.0812 ~ -.0441
            

            
              	학대 →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0558
              	.0080
              	-.0725 ~ -.0412
            

          

          
            
              * p<.05,
            

            
              ** p<.01,
            

            
              *** p<.001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영향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아관련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그들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봄으로써,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학교생활적응을 설정하고, 이들 간 빈도분석, 기술통계, 회귀분석, 그리고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송미령(2005), 김나예(2012), Brassard·Gelardo(1987), Kinard(2001), Perez·Widom(1994) 등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중학생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일차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들과 같은 주위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기관에서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학교적응 관련 소집단 활동이나 동아리, 또래집단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의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학대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복지법 내에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에 대한 강제 이수조항이 없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 이에 청소년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미한 학대라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의 의무화가 필수적으로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김나예(2012), 박경진(2005), 천소형(2009), Green(1985), Okun 외 2명(1994)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김철수(2010), 배은경(2011), 백혜정·황혜정(2005), 정행준(2011), David·Owen(2008), Mary 외 2명(2007)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요인이 학대로 인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로 인해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학대를 줄이는 것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가정에서의 학대를 줄이는 것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가정에서 경험한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속의 또래친구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생활 속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곧바로 그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아존중감 강화프로그램을 학교 내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시설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천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대한 내용의 강화를 시도하거나, 자아존중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자체나 정부가 보조하여 그들이 무료 또는 저가로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체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을 매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노나나(2014), 한경은(2005), Fontana(197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본 연구결과는 김윤희·황순택(2003), 성순옥 외 2명(2013), 송미령(2005), Werner-Wilson 외 2명(2000)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의 부모학대와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다라도 이를 잘 극복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처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 적용하는 등 그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센터에서 청소년학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학대가정의 부모-학생-교사-동료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함께 병행하는 복지차원에서의 서비스와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이들 간을 매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학대로 인해 낮아진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재로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찾아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한계를 가지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패널자료에서 제공하는 변수들의 한계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업 등을 통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예,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및 동료의 애착, 가정환경, 사회환경요인)을 포함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수준의 분포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실제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결과(이태준·권정해, 2007)와 본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대상자의 선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바,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다양한 요인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선행 영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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